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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정서장애의 감기로 알려진 우울증은 인간의 전인격,

몸과 정서, 인지작용, 의지와 영에 이르기까지 인간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글
에서는 우울증의 증후와 원인요인들과 크리스천이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
람들의 내면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으로부터의 회복은 현재의 자신
의 감정과 행동과 관계를 다루기위한 부단한 자기훈련과 의지의 결단이 있어
야 한다고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울증을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고 진단하였기에 크리스천 우울증에 대해 영적차원을 포함한 전인적인 목회상
담적 접근을 하였다. 따라서 크리스천 우울증에 대해 God-images를 활용하여
신앙의 성숙도와 자신들의 가치와 의미의 차원을 점검하는 신학적 관점을 취
한다. 이 연구의 가설은 참되고 성경적인 God-images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
심을 체험하는 것이 우울증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치유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이
다. 둘째 가설은 God-images가 변하면, 자신들에 대한 관점과 다른 사람 및 세
상에 대한 관점이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God-images의 내용과 역할을 살
펴보았다. 

중심단어 :  우울증, 크리스천, 영적, 하나님-이미지, 소망

I. 여는 글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은 아주 만연되어서 대학생의 25%에서 30%, 출산후
여성의 50%에서 80%가 가벼운 우울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Peterson과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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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청년기의 20-40%가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며, 5%는 우울증후군을 경
험하고, 3-8%는 임상적인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밝혔다.1) 또한 남녀의 비율
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두 배나 많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흔히 나타난다. 한국에선, 서울대가 지난해 학생들을 상대로
정신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2%가 최근 1년간 우울장애를 앓
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주요 우울장애를 앓았다는 학생이 6.4%였으며
가벼운 우울장애를 겪었다는 학생은 18.8%였다. 최근 1개월 동안 자해 또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한 학생은 7.4%를 차지했으며 특히 주요 우울장
애를 앓은 학생의 17.8%가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

그런데 현대인뿐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인 욥(욥 3:1-11), 모세(민
11:10-15), 엘리야(왕상 19:4), 요나(욘 4:3), 예레미야(렘 15:10, 17-18)의 삶
속에서도 우울증적인 증상들이 엿보인다. 그리고 마틴 루터, 존 번연, 찰스
스펄전, 윌리엄 코우퍼(찬송가 작사자)도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신앙의
영웅들의 삶 속에서도 우울증의 징후가 보인다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
치관의 변혁과 인성의 황폐와 영성의 고사 위기의 상황인 포스트모던 사회
의 삶 속에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없다. 우울증은 삶을
괴롭힐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영, 신체에 이르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
는 파괴적인 병이다. 정동섭은“정신질환의‘감기’로 알려져 있는 우울증은
현재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가장 널리 퍼져있는 중병이며 가장 많은 비용
을 요구하는 정신질환”이다. 또한 우울증은“인간에 대한 영적 이해는 물론
심리적 의학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전인격적 문제이다”라고 말한다.3) 이러
한 상황에서 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특히 기독교인의 우
울증은 겉으로 드러내기를 꺼려 대부분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우울증에 정신과적인 약물치료만이 능사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 및 친구들과 신앙공동체를 활용한 상담을 총동원하여 우울증을 극복하
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목회상담적
관점에서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치유를 God-images의 활용을 통해 접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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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펴는 글

1. 우울증의정의

DSM-IV는 기분 장애를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s), 기
분부전장애(dysthymic: 경미한 만성 우울증), 양극성 장애(bipolar: 조울증),

순환성 기분장애(cyclothymic: 2년내 조증과 울증의 반복)로 분류한다. 우울
증은 상실 이후에 발생하는 예외적이고, 부적절하며, 장기적인 나쁜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4) Muse는 우울증(주요 우울장애)을“일상생활 기능을 방해할
만큼 정상적이지 못한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증후군”이라고 말했다.5) 주
요 우울장애는 현저하게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를
잃는 것이 특성이다. 

DSM-IV-TR은 아래의 증상들 중 5가지 혹은 그 이상이 2주 이상 나타나
보이고 우울한 정서나 관심과 흥미의 상실 둘 중 하나의 증상을 포함한 예
전의 생활 기능에서 변화를 보이고, 아래와 같은 증상들이 약물에 의한 신체
생리적 현상이 아닐 때, 이런 현상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 상실일 경우에는 두 달 이상 지속될 때,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활동의 중요한 영역에서의 손상을 일으킬 때, 주요우울장애라고 표현
한다.6) 첫째, 슬프거나 텅빈 것 같은 우울한 기분 (청소년에게는 과민성 짜
증스런 기분)이 느껴지거나 남에게 보인다. 둘째,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현
저히 줄어든 관심과 기쁨 셋째,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현저한 체중 감소
혹은 증가 넷째, 불면증 혹은 과다 수면 다섯째, 거의 매일 활동력이 저하되
든가 아니면 심리적 불안한 모습을 보임 여섯째, 피로감과 에너지 상실 일곱
째, 거의 매일 무가치함을 느낌,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 여덟째, 사고력,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들고 결정을 못 내림 아홉째,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
각, 자살충동, 자살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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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증의증상과특징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슬픔이 눈에 띄는 증상이긴 하지만, 정서적인 문제
들 외에도 인지적인 문제, 동기유발적인 면에서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 등을
같이 보인다. F. Minirth와 P. Meier는 우울증의 증상은 크게 슬픈정서, 고통
스런 생각, 육체적 증상, 불안, 망상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이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7) 첫째, 슬픈 정서(moodiness): 침울하거나
의기소침해지고 이마엔 주름이 가득하며 피곤하거나 상심한 듯 보인다. 자
주 울거나 울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증상이 깊어질수록 외모에도 관심을 갖
지 않는다. 둘째, 고통스러운 생각(painful thinking):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
람은 과거의 실수나 오류에 대해 과잉 반응하여 지나치게 집착하고 걱정하
며 특별히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도 자신을 비난하며 죄의식을 느낀다. 슬프
고, 무기력하며, 아무런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생각한다. 때로 공허함
이나 고독을 느끼기도 한다. 죄의식, 책임감, 무력감 등이 묵직하게 짓누른
다. 셋째, 육체적 증상: 사람의 신경계에서는 실제로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
나 신체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불면증 혹은 과다수면증이 생기고, 식욕이 줄
거나 폭식을 하기도 하고, 설사나 변비로 고생하기도 하며, 불규칙한 생리와
자세도 구부정해지거나, 무감각해 지기도 한다. 입이 마르고 심장박동이 빨
라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한다. 넷째, 불안 또는 흥분: 불안해 지면서
화를 더 잘 내게 되고 우울증이 깊어질수록 흥분도 잘하며 늘 긴장하고 가
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기도 한다. 다섯째, 망상: 현실을 사실적,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여 학대나 피해와 같은 망상에 빠지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책망하
는 환청을 듣기도 하며, 때로 환영을 보기도 한다. 결국, 우울증은 삶의 주기
곳곳에서 인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때, 출산 후, 혹은 중년의
삶이 지루하고 의미 없이 느껴질 때, 노년의 인생의 수고가 헛된 것 같이 여
겨질 때 등, 개인에게 우울한 마음이 밀려오고, 낙담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
이 스며들면서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도 흥미를 잃게 되거나 깊은 슬픔에 빠
져 무기력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질병이다. 여러 발달단계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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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는 우울증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1) 아동 및 청소년 우울증의 증상과 특징

아동과 청소년은 빠른 성장으로 에너지가 과도하게 많은 시절이나, 아동
과 청소년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에서는 슬픈 정
서보다는 극도로 예민하거나 민감한 정서(과민성, irritability)가 더 눈에 띈
다.8) 그런데, 아동과 청소년 우울증은 흔히 가면을 쓰고 나타나 외현화된 장
애의 증상인 과민, 적대적 반항적 태도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여 구별하기 어
려운 경우도 있다. 성인 우울증에서는 체중증가가 보편적인데 아동기 우울
증은 체중감소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어른의 경우 기분저하증이 2년 지속
되는 반면, 아동기 우울증은 기분저하증 증세가 일 년 정도 지속 된다. 또한
우울함 불안감등으로 인해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는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에너지 수준이 낮아 행동이 느리고 거의 움직이려들지
않는다. 두통과 복통의 고통이 동반되기도 하여 식욕감퇴나 폭식을 하게 되
는 섭식장애증상도 나타나고 그 결과 인간관계에서 더욱 위축되어 사람 간
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려하고 불면증이나 과다수면 등의 수면장애를 일으키
기도 한다. 엄습하는 불안감으로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과 연관되기도 쉽다.

Rubin & Mills는“아동의 기질과 사회화의 경험(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우울증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9) 또한, 아동 및 청
소년 우울증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중에 성인기의 우울증의 유발
에도 많이 관여하며, 만성적이 되기도 한다. 

2) 산후 우울증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아기를 얻은 기쁨과 더불어 잘 키우고 양육해
야할 책임감과 두려움,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의 소소하게
돌보아야하는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한 부담감, 체중 증가와 같은 외모의 변화
에 대한 안타까움, 혼자일 때와 달리 자유롭지 못한 환경 등등으로 인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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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느껴진다. 특히, 이 책무를 홀로 감당해야할 때,

이 책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이런 감정을 도덕적 종교적 배
경 때문에 억누르고 무시하게 될 때, 이런 환경 속에서 외부로부터 스트레스
를 낮춰줄 도움이 없거나 너무 적을 때,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과도한 책무
에 대한 사회적, 공동체적 지원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3) 중년기 우울증

중년기 우울증은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세운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
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며 숨을 고르다가 문득 세운 목표에 도달하
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자신과 환경에
대한 분노가 발생할 때, 혹은 사건 사고로 성취한 것들을 상실할 때 흔히 우
울증을 경험한다. 남성의 경우“직장을 잃는 것은 경제력의 상실, 하루 일과
의 상실, 삶의 목적 상실, 남성성의 상실을 의미하”10) 기도 하기에, 특히 한
국과 같은 사회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의 경우는 우울
증과 더불어 심각한 중년의 위기의 촉발제가 되기도 한다. 중년 여성의 경우
엔, 자신의 젊음과 외모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남편의 사별이나 외도로 인
한 별거 혹은 이혼,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자신의 둥지가 비어 혼자가 된다
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과 고독감으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Dunlap은 간
혹 여성들 중에는 가정에서의 불합리한 대접과 사회적 차별과 무시 등에 오
래 견디며 분노를 부인하고 감추면서, “사회적으로 여성이 분노하는 것이 용
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동－공격적 저항으로써 우울증으로 전략적 도피를
택하기도 한다”11)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4) 노년기 우울증

McPherson은 나이듦은 그 자체 병이 아니며, 노쇠해 지는 것이 그 사람
의 참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나이듦은 어쩔수 없는 신체,

생리, 심리적 악화가 아니라 특정한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12)으로 보아야 하
며 인생의 정상적인 성장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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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년기는 옆으로 밀려나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노년기에는 젊음, 활
기뿐 아니라 직장과 직위의 상실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위축과 삶의 목적의
상실 등 많은 면에서 상실을 경험한다. 배우자의 죽음, 자신의 건강의 상실
및 장애의 출현과 더불어 인간관계의 상실이 그것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
신의 지위나 성취가 더 늘어나기 보다는 퇴보 퇴행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의 상실이나 퇴보를 수용할 수 있는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담될 뿐 아니라 나아질 소망이 없으므로 심한 절망감 속에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우울함과 동반되는 기억력 감퇴가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 높아 인지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조기에 치
료받는 일이 꼭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은 남아도는 많은 시간 속에서 인간관
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고독감까지 느끼게 되면 삶의 의미 상실이
라는 면까지 겹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3. 크리스천우울증의특징

M. McMinn은“우울증이 크리스천이나 무신론자에게 같은 증상을 유발
할지라도, 크리스천 내담자들은 자신의 신념, 다른 크리스천들의 신념 그리
고 교회의 전통 때문에 특이한 상황에 놓이게”13)되는데 이로 인해 무신론자
우울증 환자들 보다 더욱 힘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본 연구자의 경험에
서도 볼 때 크리스천 가정은 문제나 위기를 끝까지 부정하거나“은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상담자나 신앙공동체가 미리 개입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도, 체면상, 직분상 인정하지 못하다보니, 곪아 터질 때까지 본의 아니게
은닉하게 되어 더 이상 돌이키거나 치유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
었다. 

1) 감정의 부정 혹은 문제 은닉

상실은 신념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아픔과 슬픔을 가져 오는데, 크리
스천들은 종종“슬픔을 느끼면 신앙심이 깊지 않다”“크리스천은 항상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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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슬픔을 부정하게 된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조차도, 많은 사람의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데, 크리스천들
은 상실로 인한 슬픔이나 아픔을 표현하는데 눈치가 보인다. 한편, 고통 중
에 있는 사람은 단답식의 초신앙적 답변과 성경구절의 단순한 적용에 지치
고 실망하게 된다.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상실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환경에 의해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이 격
려가 되지 않으면 분노가 내면으로 향해 우울증과 같은 증상으로 번질 수
있다. 

2) 과도한 혹은 잘못된 죄책감

또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든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혹은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느껴져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이 마
치 자신이 영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
럼,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죄목에 첨가된 듯 느끼기에 남
들도 자신을 그렇게 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되면서 잘못된 혹은 과도한 죄
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크리스천은 살면서 잘못한 일에 대한 가책과
죄에 대한 슬픔은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
아가도록 도와 줄 수 있기에 필요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대가가 심각함을 느끼게 하여 다시 죄
짓지 않도록 결단하는 동기가 된다. 그러나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수치심 혹
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가항력의 돌이킬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일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괴롭히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죄를 지었기에, 인간
관계를 나눌 자격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여기고, 우울증
을 벌로 받아 불행하게 살아야 한다고 자학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즉,

죄에 빠진 것에 대한 상한 심령을 갖고 애통해 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느껴야 힘을 얻어 위기를 극복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신앙없는 사람보다 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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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망감, 소망 없음: 자기연민, 자기혐오

우울증에 걸린 크리스천은 자신이 하찮게 보이고, 한심하고, 원망스럽기
도 하다. 또한 자신의 문제에 원인제공을 한 부모나 형제, 혹은 친구와 같은
주변의 사람들이 야속하게 여겨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고립되어 자신의
세계에 갇혀 나오지 않으므로 더욱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빠지게 된다. 무엇
보다도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자신을 있게 하였으며 미리 보호할 수는
없었는지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면서 혼란과 혼돈 속에서 또 다른 죄에 빠지
는 경우가 있다. 한편, “하나님은 결코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야,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현재의 상황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생각되고 미래가 두렵
고 암담해지며, 자신이 마치 정말 아무런 살 가치나 살아야할 이유조차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 마지막 소망을 잃고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진퇴양란의 상
황에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들에게 죽음은 덫에 걸린 자신을 풀어주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한다. 크리스천은 자살하면 안된다는 생
각이 그들의 자살시도를 늦추기도 하지만, 자신이 크리스천임에 대한 아무
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는 마지막 선택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자살에 대한 암시나 협박은, 비록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적인 협박이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대처하여 필요하면 응급처치와 함께 상담에 임해야 하고, 교회 또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왜냐하면 자살은 예방만이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우울증과 절망감은 나약하거나 신앙이 부족한 증거가 아님을 알아야 한
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한 때는 우울증과 절망감 속에 있었고, 많은 신
앙의 영웅들도 낙담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였다. 

4. 우울증의 원인 요인
우울증을 유발하는 성향 요인으로는 신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및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우울증은 1)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신경화학 물질의 불균형에 의한 내생
우울증과 생활 속의 스트레스에 의한 외생성 반동우울증이 있고 어릴 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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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의한 신경성 우울증, 2)진정한 죄의식, 분노의 억제, 잘못된 시각, 사탄
의 공격에 의한 영적인 우울증과 사고로 인한 장애나 내분비계의 이상 혹은
상실을 경험하거나 잘못된 죄의식으로 인한 정신적 우울증, 3)바이러스성 질
환이나 악성 종양 혹은 약물치료의 부작용 등 기질성 질환에 의한 우울증14)

등의 분류를 통해서 원인 요인들을 추측할 수 있다.

신체생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우울증은 뇌의 신경자극의 전달을 촉진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조절에 이상이 생겨 일어난다고 하거나 유전적인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우울증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긍정적 강화를 받지 못하게 될 때, 즉, 용납이나 칭
찬과 같은 긍정적 강화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점차 수동적이 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며 점점 소외되고 고립되어 우울한 기분을 가지게 된다고 한
다. 우울증은 결국, 상실에 대한 잘못된 감정적 반응의 일환으로 일어나는데,

상실로 인한 분노를 내부로 돌릴 때, 이 분노는 우울한 기분을 자아내고, 낮
은 자존감이나 자기비하로 인한 자기연민 및 혐오, 죄책감과 같은 문제를 유
발하게 되어 우울증이 발병하게 된다고 한다. ‘우울증을 내부로 전향된 분
노’로 보는 이유이다.15)

1) 억압된 분노: 인간관계상실, 자존감 상실, 친밀감 상실에 대한 잘못된

감정적 반응

F. Minirth와 P. Meier는 우울증의 뿌리를“자신에게든지 (진정한 또는 잘
못된 죄책감), 타인에게든지 (원망) 억제된 분노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
망들은 대체로 인정하기를 꺼리거나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
한다”16)고 말한다. 또한, 필립 얀시는 질병을 이렇게 정의한다.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나 자신 사이 혹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불편함이 있는 것, 이
것이 병이며, 그것은 치유를 요한다.”17) 다시 말하면, 남에 대한 분노와 자신
에 대한 분노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억제되고 해소되지 않아서
생긴다는 것이다.

40 / 복음과상담䤎제9권



(1) 이웃에 대한 분노: 인간관계 상실
즉,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을 거절하여 인간관계에 상처를 남긴

부모나 형제 혹은 친구 등 남에 대한 원망이 앞서 관계를 회피하면서도 다
른 사람과의 사귐의 부족에서 오는 외로움을 느낀다.

(2) 자신에 대한 분노: 자존감 상실
또한, 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한 자신에

대한 실망 혹은 죄책감으로 건전한 자존감을 상실하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치밀기도 한다. 그런데“분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 부모님의 반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인격발달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성의 부모로부터 분노를 억누
르는 성향을 쉽게 익힌다. 즉 분노를 두려워하도록 학습이 되었기에 분노를
깨닫는 것이나 표출하는 것이 거절 또는 체벌을 초래할 것이라는 느낌을 키
우게 된다. 억압된 분노는 종종 그것을 다른 물건이나 다른 사람에게 환치
(displacing)하도록 이끈다. 무의식적인 악의는 불면증, 만성피로, 식욕부진
과 같은 신체적 증상들로 이끌어 갈수도 있다.”18) 우울증을 일컬어‘내면으
로 향한 분노’, ‘얼어붙은 분노’그리고‘열정이 없는 분노’19)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다.

(3)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과 친밀성 상실
Mark McMinn은“우울증은 영적인 뿌리가 없음에서 기인하는 것 같지

않은가? 이러한 우울증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라. 모든 것이 동시에 진실일 수 있다. 사회와 종교가 모두 개인의 가
치관, 전통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형성하고 반영한다”20)고 말하면서 우울증
의 원인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웃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
한 분노는 서로 얽혀 있어서 생각의 밑바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까
지 연결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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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어디 계신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실
수는 없었는가?”라는 친밀감을 상실한 섭섭함에서 나온 볼멘소리로 질문을
한다. 그 결과 종종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적어도 실망하게 된다. William

Backus 는“참으로 어렵고 추한 것은 분노, 우울증, 불안, 혹은 우리의 과거
력이 아니며 질병이나 사고, 상실, 마음의 고민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
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연합 속에서 누리는 삶의 사랑과 기쁨, 평안을 우리
영혼 속으로부터 떼어 놓기 원하는 깊이 갈라진 틈이다.”라고 말한다.21)

정신과 의사인 Paul Meier와 Frank B. Minirth, 그리고 심리학자인 Frank

B. Wichern, Donald E. Ratcliff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영적 배경에 대해 언
급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성 결여와 토설하지 않은 죄와 사탄의 공격을 들고
있다. 그는 인간의“정서적인 고통의 주된 원인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의 결여
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소외감은 인간 문제의 기본이다”라고 충격적
인 선언을 하면서“그의 사랑의 회복과 수용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는 유일
하고도 완전한 해답”이라고 결론짓는다.”22) 즉, 때로 크리스천들에게 토설하
지 않은 죄는 양심의 가책과 내적인 유죄선고로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사탄
은 우리 개개인의 약점과 죄를 잘 알고 악용하며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송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여 거저 받은 구원을 버리게 하려고 애쓴다. 혹시라도 감추어 놓은
죄로 인한 우울감이 우리를 압박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

사탄의 송사를 막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울증을 이겨내는
한 요인이 된다. 한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는 하나님께 적절하게 표
현된다면, 욥기나 시편에서 가리키는 바와 같이 자신의 문제와 자신과 이웃
과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성찰로 인도하여 인격적 성
숙과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그것이 슬픔, 자기연민, 무관
심, 무기력감과 연결된다면 개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2) 부정적인 사고

인지적인 관점에서 Aaron Beck은“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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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인지의
삼각구조 (cognitive triad)’23)를 우울증을 지닌 사람을 특징짓는 일련의 부정
적 사고들이라고 기술했다. 이것을 좀 더 발전 시켜 Seligman은 개인이 세
가지의 잘못된 부정적인 사고와 인지적 왜곡이 있을 때, 우울증에 걸린다고
말한다. 즉“잘못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internality)는 자신에 대한 자기비
하적 평가와, 자신은 다양한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무력하다(globality)고 믿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자신은 미래에도 지속적, 만성적(stabili-

ty)으로 무력할 것이라고 믿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가 있을 때”24), 왜
곡된 인지적 작용에 의해 우울증이 지속되고 깊어진다고 한다. 즉, 위기로부
터 탈피할 능력이 없는 자신이 쓸모없고 처량하게 여겨지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번져 자기 연민과 무기력감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이 모든
위기가 자신의 오류나 실책으로 인한 귀결이라고 생각되는 죄책감에 자기비
난과 더 나아가 자기혐오에 빠지기도 한다. 게다가 이 일이 호전되기 보다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연관되면서 깊은 절망
감마저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자살충동까지 초래하게 된다. Seligman과
동료들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부정적인 자기평가와 죄
책감 및 절망감등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자기혐오나 자기비난 역시 그들
에게서 볼 수 있는 보편적 특성들이다”라고 말한다.25)

3) 과도한 스트레스 및 기타 요인

우울증의 다른 원인 요인은 실직, 배우자 상실 등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스트레스, 즉, 거절감, 실망, 비합리적 비교의식, 자녀 출산(산후 우
울증), 큰일을 성취한 후에 느끼는 허탈감과 같은 과다 정신 활동(경쟁주의,

완벽주의, 과잉성취), 피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 등이다.

스트레스는 상쾌한 스트레스(eustress)와 고통스런 스트레스(disstress)로 구
별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는 필연적이어서 피할 수 없고 때로
스트레스는 성취를 위한 동기유발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
로 스트레스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다. 성취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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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절과 여가와의 조화, 긍정적 생활방식 등도 중요하다. 그 외에도 생리적
기능부전(예: 갑상선 기능부전, 내분비의 불균형, 전해질이상, 저혈당증), 알
코올과 약물 남용, 중독 역시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제까지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종합해 볼 때 우울증은 유전적 요인, 뇌
기능장애, 어린 시절의 경험, 사고방식과 감정조절 능력에 기인하여 인간의
전인격과 영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서, “내면에서 뭔가 죽어
가는 증상이다. 에너지와 활기가 줄어들고, 피곤하고 슬퍼 보이며, 산만한
수면 패턴과 불면증이 동반된다. 사회적 생활과 가까운 친구들로부터도 위
축된다. 가정과 일터에서의 활동이 줄어들며 모든 것이 침울하고 희망이 없
게 보인다. 죄책감과 자기멸시감이 흔하게 나타난다”는 말을 음미하면서 우
울증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절감한다.26)

그러나 한편, 고난을 겪어 보고, 고통 속에 있고, 깊은 좌절을 겪어 볼 때
에야, 비로소 인간은 단지 유한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에 불과하고 자신의 인
생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C. S. Lewis는“하나님은 쾌락 속에
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
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라고 말한
다.27) 그가“살균 소독된 악”이라고 부르는 고통의 역할은 인간에게‘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우리 것이다’라는 환상을 깨
는 것이고, “피조물의 거짓된 자족감을 깨뜨려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28) 즉,

하나님의 지으신 바이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탐욕과 어리석음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나 오랫
동안 주장해온“자아를 완전히 양도하는 행위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어
서, 피조물이 타락한“본성을 거슬러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지, 피조
물의 의지여부를 알아보는 일종의 시험”구실을 한다는 것이다.29) 특히 현대
인의 만연된 중병인 우울증, 그 핵심에 상실로 인한 분노와 좌절과 고독과
고통이 있는 속에서 인간은 원천적인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이때, 하나님과 신앙공동체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한
다. 그런데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신앙공동체의 도움,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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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와 수용과 사랑을 먼저 맛보아야 한다. 목회상담자는 우울증에 시달리
는 크리스천이 번데기처럼 고치를 틀고 들어앉지 말고 스스로 풀고 나오도
록 둘 사이를 연결해 주어야 한다.

5. 우울증에대한일반치유적접근

주요 우울증의 경우는 항우울제를 사용하기도하고, 자살 위험이 극히 높
은 경우에는 전기자극요법(ECT Electroconvulsive therapy)을 쓰기도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무기질과 비타민 아미노
산이 풍부한 식이요법30)과 최고의 항우울제인 규칙적인 운동생활 등이 권고
되고 있다. 상담을 통한 치료는 개인과 가족을 통해 우울증 원인요인을 찾아
내고 가족 간 상호작용의 변화를 유도한 가족치료도 행해진다. 또한 최근에
는 우울증치료에 인지행동치료가 주된 역할을 한다. 인지요법을 기독교와
접목한 기독교 인지치료가 개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고에 초점
을 맞추어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서 자동적 사고를 찾고, 논박하고 그 밑에
있는 핵심신념을 찾아 바르게 교정하고 유지하게 하는 인지적인 방법보다는,

앞에서 우울증은“인간에 대한 영적 이해는 물론 심리적 의학적 이해를 필
요로 하는 전인격적 문제다”라고 한 진단에 근거하여 인간의 지정의와 더불
어 영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춘 전인적인 목회상담방법을 사용하려한다. 

6. 우울증에대한목회상담적접근: 영적차원

Howe는“목회상담이 심리치료와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면 목회상담사역
의 모든 면에 정보를 주는 신학적 인간론, 즉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 아래에
서 이해하는 기독교적 이해에 있다”31)고 했다. 첨단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달
하면서 사회구조의 변혁과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까지 일으키면서 인간은 극
심한 혼돈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정하면서 심한 세속
화의 늪에 빠졌다. “의미의 공백”32)이라는 Postmodern 사회의 혼돈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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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이 무너져 내려 절망한 인간은 갈등 속에서 서로를 조종하고 현실을
조작하려고 하는”33) 힘만 추구하면서 더 큰 존재론적 갈등 속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인간은 자신이 누구임을 확인하고 삶의 방향을 재
조정해야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바른 개념을 확
립할 때에야 비로소 인간의 참모습, 참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삶과
실존의 문제를 인생의 의미와 가치의 차원에서 다루는 종교적, 더 나아가 창
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 신앙적 이해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대한 현상적 이해를 뛰어넘는 영적차원의 접근을 할 수 있다. 정신역동
적인 방법을 쓰는 심리치유사인 A. Rizzuto 역시“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내
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발달단계의 역사를 살피고, 그림도 살펴본 결과, 내
담자의 바램과 공포와 소망과 환타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중
요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34)

결국 우울증은 상실로 인한 분노를 잘못 다룸에서 오는 것인데 그 가장
밑바닥에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욕구가 좌
절되면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겠다. M. McMinn은“인간의 가장 깊은 사고
의 자리에는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구이
다”35)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사랑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게 되
는 동조성신념과 일의 성취도에 의해 사랑받는다는 강박성 신념과 자기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신념으로 나타나면서 인간관계의 문제, 분노의 문
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우울증은 특히 인정을 추구하는 동조적 신념을 가지
고 있고, 이것이 좌절될 때 우울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한다. Clinebell은
상담이란“사람들이 삶의 문제 속에서, 그 뒤에 감추어진 왜곡된 부정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 부조리한 의미 등의 더 깊은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 도
와주는 것이다”36)라고 말하며 인간 문제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루는 영
적인 차원의 상담의 필요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가장 고통스
럽고 만연된 질병인 우울증, 그 핵심에 의미의 상실이 있고, 사랑에 대한 욕
구가 좌절된 분노와 고독감으로 인한, 삶이 헛되다, 헛수고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우울증에 대한 치유에 있어 영적인 차원에 대한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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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1) 목회상담에 대한 이해: 삶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 접근

크리스천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책감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
다. 또한, 감춰진 분노 특히 이웃과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표현되지
못하면서 심한 압박감 속에 있다.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
한 부정적인 개념이 자신과 세상 그리고 삶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삶 속에서 만나는 심각한 문제 속에서 가속화되고 종교적인
정죄로 증폭되어 심각한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종종 본다. 물론, 위기
상황과 우울증 속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안달과 심한 죄책감 속에서 하
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이 부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수정되지 않으면 부적합해져서 우울증 속에서 아주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절
망을 불러 일으켜 결국 자살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Lester는 목회상담이란“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
을 돕는 것이다. 창의적인 목회상담이란, 우리를 언제든 새로운 미래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포기함으로써 생긴 공백을 인식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
추는 것”37)이라고 말했다. Benner는 목회상담을 좀 더 구체적으로“사람들
이 자신의 문제와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러므로 삶
을 보다 풍성하게 살도록 돕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에 신학적인 반추
를 하도록 도와서 영적 성숙을 도모하게 하는”38)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한다. 즉 영적인 차원에서의 정확한 진단을 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고 인성
과 영성의 성숙을 이루게 돕는 일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목회 상담자는“사
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용어로 해석하여 자신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
의 내용,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돕는”39)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자의 역할은“어떤 사람을 도와 자신의 이야기를 기독교 이야기의
틀 안에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40)으로 자연스레 귀결될 수 있다. 현대 사회
에서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없지만, 문제를 만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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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신앙이 무슨 역할을 할수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알
고 위기에 신앙을 활용해서 극복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신앙은 위
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위로
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함은 교리적으로 선
포되기 보다는 개인의 삶에서 만나는 위기 속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삶의 위기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는, 위기 극
복의 중요한 요소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God-images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2) God-images와 목회상담 진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문화의 영향도 받아,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
에 대한 이해 또한 물질주의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어, 문화에 의해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는 관점으로 재해석되고 방향성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Howe는 목회상담이란“역경 속의 사람
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새로이 발견하고 자신과 타인의 삶 속에서 그 모습
을 소중히 키워나감으로써, 삶의 풍성함을 체험케 하도록 돕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41)고 역설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개
념은 자신에 대한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칠42) 뿐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고, 더 나아가 문제와 삶에 대한, 그리고 문제
배후에 있는 다른 인간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오고, 새
롭고도 객관적인 관점이 생기면서 문제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시는지”의심
되는 우울증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바른 God-images를 확인함으로써 위기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처절한 고독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울증에 걸린 크리스천은 우울증이 무엇이며, 자
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내면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이해
하며, 우울증과 같은 위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 위기를 통해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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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우며 얻을 수 있는지, 결국, 이 위기를 통해 인생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는지 점검하고 교정하여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
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점검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생에서의 삶 전체가 헛되었다고 낙담하지 않도
록 미리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겠다.

Louw는 목회상담에서의 내담자에 대한 진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목회상담적 진단은 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미지)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리고 크리스천 신앙의 적용이 의미의 추구를 다루는 삶의
이슈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영성은,

인간의 근본적인 죽음의 공포의 영역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 고독과 소
외 그리고 낙담과 절망의 경험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죄와 수
치의 경험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회상
담적 진단은 하나님 이미지와 궁극적 삶의 의미를 찾는 영역 속에서 신앙
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43)

3) God-images와 life story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보통 구체적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체험과 연관이 되어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비유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
니라, 창조와 특히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44)이
다. 따라서, 인간이 가진 God-images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 속에 녹아있
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자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크리스천의 삶의 이야기를
진지하고 섬세한 관심으로 들어주어야 한다. 상실과 좌절과 분노와 고독감
속에 홀로 버려짐을 느끼던 사람들은, 문제 속에 같이 공감하고 격려하며 몸
부림치는 상담자의 함께함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
끼고 더 이상 홀로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나치의 다
카우 포로수용소에서 4년을 지내면서도 살아남은 크리스천 리거는 생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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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력에 대해“하나님은 나를 구해 내시지도, 내 고난을 쉽게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나에게 그분은 여전히 살아 계시며, 여전히 내가 여기 있
다는 것을 아신다고 증명해 주셨습니다.”45)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을 인간 역
사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며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울증 속에 힘들어하는 자신을 알고 있고 함께하신다는 깨달음이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버틸 힘을 주며,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을 수 있게 도
와준다. 

또한, 삶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God-images를 이해하면, 그 사람의 삶의
갈등 속에 나타난 행동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목회상담자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크리스천이 신앙을 삶의 정
황 속에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God-image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성경의 진리를 실제 상황 속 위기에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살펴보아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하나님의 개념들을 파악하여 혹
시 부정적이고 억압하는 요소가 있는지 찾아내어 교화적이고 건설적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Aleshire가 자신의 책“신앙상담
(Faith Care)”에서주장하였듯이신앙상담(돌봄)이인생상담(돌봄)46)이라고할
수 있다. Wayne Oates 역시“삶의 중요한 사건 속에서의 영적 이해의 중요
성”47)을 지적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그 위기와 관련된 영적이해와 느낌들
을 말하도록 격려하는 것 그리고 위기의 의미를 재해석하도록 돕는 것은 목
회상담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성령의 사역을 통해 바로 옆에 계신 분, 자신들의 삶의 친구,

사랑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God-images는 어린 시절에 기인하여48), 부모의 모습들이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개념에 근원이 되거나 걸러내는 채의 구실을 할 수 있
다. 또한 지독한 교리교육이나 종교와 관련된 심한 체벌을 받았을 때의 경험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
진 정서적 문제와 God-images를 연관 지을 때는, 가지고 있는 God-images

의 내용과 기대들을 묘사하게 해보면 좋다. 특히, 어린 시절에 그들에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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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했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과 연관
된 어떤 치명적인 경험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거나 하나님하면 생각나는 모습들을 묘사하게 해서, 삶의
이야기나 그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부적절한 모습이 있으면 찾아내어 하
나님에 대한 성경적이고도 바른 모습을 찾게 해야 한다. 

7. 기독교인의 우울증 상담에서 God-images)49)가 주는 치유적인 힘:

임마누엘, 소망의창조

God-images에 관한 목회상담학적 연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
온 경험과 인지와 상상력을 다룬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주시는 분이시다. God-images가 주는 역동성
과 그 이미지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상상력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D. Louw는“상상력이란 사람들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기위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다”50)라고 말한다. 상상력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추상적인 초월성이 실존의 사회적 정황 속에서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언어가 삶에서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연구
는 목회 상담에서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촉진시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
님에 대한 의식과 인식을 이끌어 낼뿐 아니라, 다른 상황과의 상호관계 속에
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어떤 관점을 주는지 찾아내게 한다. 

한편, 삶의 이야기에 담겨진“하나님에 대한 비유와 이미지는 사회적 환
경 속에서 이런 이미지가 갖는 의미의 차원을 지적”해51)준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인식에 관한 대화는 개인의 필요, 사회적 상황, 그리
고 삶의 의미에 대한 핵심적인 기대 사이의 역동과 상호작용을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절박한 필요가 무엇인지 좀 더 잘 알게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게 해준
다.”52)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적절한 God-images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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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영성)을 가져오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도와줄 뿐 아니라, 위
축된 자존감을 회복하여 좀더 긍정적이고 목적있는 행동을 이끌어내고 미래
에 대한 소망의 싹을 틔우게 도와주니, 우울증 치유에 긴요한 역할을 하며,

신앙의 성숙을 촉진시켜 다른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 이를 수 있다. 목
회상담의 역할은 결국, 신앙을 발전시키고 삶 속에서 생생한 소망을 창조하
는 것이며, 목회상담자의 사역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하
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서로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서, 성
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옆에 계신 분, 자신들의 삶의 친구이며 자
신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특별히
Postmodern 사회의 인간의 가장 핵심 욕구는“친밀성의 욕구(need for inti-

macy: 거절당할 위험 없이 무조건적인 용납의 필요성)”53)임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아픔을
아시는 임마누엘(God with us)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현대 사회
의 모든 아픔과 위기, 특히 우울증 속에 홀로 외롭게 갇혀있는 인간에게 위
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통찰을 준다.

1) God-images 분석

God-images를 분석하는데 세 가지 신학적 분석이 가능한데 첫째, 이야기
분석(story-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신자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쓰인
개념들이 주는 은유와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의미를 잃게 만드는
쓰라린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진 이미지들이 주는 의미를 추적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묘사하는데 정반대의 형용사
를 사용하여 종교적 체험의 네 단계의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54)이다: 있을 법
한－있을 법하지 않은(하나님의 실존의 차원); 힘을 돋구는－저해하는(하나
님의 속성이 삶의 경험과 만날 때에 느껴지는 차원), 힘센－나약한(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차원), 적극적인－수동적인 (하나님의 효율성과 행위성에
대한 차원). 즉, 목회상담자가 내담자의 신앙의 성숙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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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와
관련된 주제들(즉, 하나님의 뜻, 예정, 체벌, 혹은 은혜)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헌신이나 의존의 특징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는 것이다. 이 논문에
서는 좀더 사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을 다루는 God-images에 초
점을 맞추었기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 

2) God-images와 이야기 분석: 소망의 창조

D. Louw는 여섯 가지 이야기 타입55)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방법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코믹 이야기: 이해나 해법을 찾을 수 없는 현실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과 삶을 연관시키는데 유쾌한 연상을 일깨워준다. 즉, 살아있는 하나
님에 대해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관점으로 친구, 아버지 파트너와 같은 개념
을 강조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이해를 드러낼 수 있다. 

(2) 비극적 이야기: 하나님과 고통을 연관지어, 하나님의 현현에 관한 질
문이 위험을 당할 수 있지만, 비극적 이야기는 특히“십자가에 달리신 하나
님“에 대한 이해와 만날 때 의미를 발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당신 자신
을 동일시하여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신다. 

(3) 낭만적 이야기: 하나님을 개인의 사적인 필요와 갈망들에 관여하는 분
으로 여기고, 종교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이고 신앙은 모든 질문과 의문에
대한 대답을 가졌으며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이상적인 해결사로 묘사
될 것이다. 그런데, 신앙의 승리적인 면만 강조하다보면 종종 죄의 현실을
부인하여 죄로 인한 손상이나 죄의 지속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게 된다. 낭만
적 이야기의 가치는 보통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별하여 그 사람으
로 하여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해법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4) 아이러니한 이야기: 모순적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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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된 하나님 사이의 대조와 모호성을 사용하기에 대부분 삶의 불공평한
체험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어 하나님
의 공의에 강력히 호소한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의 상황에서 목회상담은 하
나님을 이 세상을 공정하게 지키시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
나 엄한 중벌을 선고해야 하는 때에 무죄방면을 선언하시는 의로운 재판관
의 모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5) 드라미틱한 이야기: 극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과 악의 요소들과의 관계
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과 몸부림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개인의 능력과 잠재
력을 능가하는 파괴적인 힘을 암시하는듯하여, 하나님의 현현에 관한 질문
이 야기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실존의 악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이해하려고 한다. 부활에 대한 강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강조가 드
러날 수 있다. 

(6) 치유적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삶의 의미에 대한 추구에 초
점을 맞추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신 속성에
강조를 둔다. 이런 이야기에서 개인은 자신의 신앙으로 문제에 대한 실제적
실용적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즉, 갈등의 상황 속에서 평안과 용서에 초점
을 맞추어 하나님은 구세주와 대속자로 강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타입 속에 나타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는 역경 속에서의 인내를, 절망 속에서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치유적
인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는 문제 속에서 한계
성을 절감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겸허해진 인간에게 죽음과 절망 뒤의 부활
을 소망하게하고,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기에
우리에겐 이미 주어진, 그럼에도 마지막 날에 완전해질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요 징표가 된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Louw에 의하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일깨워 고난에 직면하게 힘을 줄뿐 아니라...절망적이고 허무하고 의
미를 찾을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한 소망을 제공하고, 고통을 부활의 관점에
서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새로운 비전과 개념을 준다.”56) 우울증의 특징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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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하나가 절망, 소망없음이어서 결국 자살이 우울증의 종착역이 되는 것
을 생각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회상하는 것은 새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새
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바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은 실존의 문
제 속에서, 창조주이며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를 하게 도와줌으로써 자신과 문제를 일으킨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 우울증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도와준다. 우울
증의 핵심 증상인 분노 좌절, 부정적인 생각, 고독감, 절망감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많은 부분 해소됨을 알 수 있다. 

3) God-images에 대한 비유(은유)적 모델: 임마누엘의 하나님

McFague는 신학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는 메타포(은유,

비유)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일반적으로“메타포(비유,은유)는 창의적인
상상력의 과정을 자극”함을 목적으로 문자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특정한 연
관을 만들어 내는데“어떤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말할 때 익숙한 것의 용어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미 아는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
다.”57) 따라서“메타포는 정확한 정의라기보다는 비슷한 언급으로서의‘--이
다’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58) McFague에 의하
면,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언급은 간접적이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말
이나 표현들도 하나님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언어
(God-language)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적절히 표현된 것들을 우회적
으로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59)“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비전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신앙적인 상상력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60) 고한 Green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우리
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하여 보자. 

한편,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 개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고난의 상황에
서 어떤 은유(비유)로써 경험적으로 체험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메타포는 삶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사람들의 경험에 맞
게 적용된 것이다. 인간이 고난 중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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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 대해 느낀 경험을 목회상담자가 평가하는데“하나님의 냉담(멀리 계
심), 징벌, 교훈, 결속(연합, 함께하심)과 같은 영역은 좋은 도구”61)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고통 속 인간은“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
야합니까?”혹은“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와 같은 질문
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즉,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 속에 하나님
의 이름이 언급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불평 속에 언급되는지, 하나님과 하나
님의 고난을 연관 지으려 하는지, 함께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
여 하나님께 호소할 용기를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 분으로 묘사하는 언어는 하나님에 대한
언어 중에 가장 알맞고도 아름다운 표현이다.”62) 왜냐면, 우리에 대한 사랑
의 지극함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지 않은 모습은, 또한 지극한 사랑으로 스스
로 대신 죄짐을 지신 모습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
께하심을 느끼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주는 영감적인 통찰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D. Louw는 God-images를 네 가지 비유 모델로 제시한다.63) 첫째, 군주적
비유 모델에서는 하나님은 권위를 대변하는 분으로서 세상사에 전능하심으
로 개입하신다. 위기나 고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멀리 계시기 때문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에 죄책감을 통해 좀 더 자신
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며, 새로이 헌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정적 모델은 하나님을 참 좋은 부모님처럼 끊임없
이 돌보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제시한다. 고난 속에서는
개인의 형편을 아시는 분으로 고난 속에 앞으로 받을 교훈을 찾아내어 더
배우고 순종하고 성장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함으로써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후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같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싫은 모델이겠지만 이
경우에도 인간 부모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참 부모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임을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분
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언약적 비유 모델은 하나님을 친구나 파트너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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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 계속 신실함으로 관계를 지속하도록 내담자의 좀 더 적극적인 자기책
임을 다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속 헌신을 하게 도와줄 수 있다. 개인적
연인의 모델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의무나 책임이라는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발적으로 서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봉사하는 혹은 기대에 못 미쳤을 때는
긍휼한 태도나 화해로 서로 섬기는 효과를 주어 소망을 유지하게 도와줄 것
이다.

4) 긍정적 혹은 부정적 God-images의 예

(1) 부정적 God-images

D. Louw는 아래의 여섯 가지 예들을 부적합한 God-images로 제시하고
있다.64)

① 하나님은 힘센 자이언트(거인): 하나님은 전능하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무관심한 힘센 거인과 같은 모습만 강조되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거
나 보호하지 않는 분이다.

② 하나님은 날 괴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은 문제와
고통가운데 있는 사람에겐 자신들을 벌하시는 분,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즐
기는 분이다.

③ 하나님은 산타 클로스: 성탄절에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 클로스 같은
분, 자신을 불행에서 보호하시는 분 혹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보험”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 문제 속에선 의심하고 회의한다. 

④ 하나님은 엔지니어: 하나님에 대해 기계적인 원인과 결과의 결정론적
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author of evil)나 고통의 원인이다.

⑤ 하나님은 컴퓨터: 예정론의 영향을 받아“삶은 이미 프로그램된 것.”
자신의 위기는 하나님 책임이다.

⑥ 하나님은 마법사: 사람의 소원이 진지할 때면 요술지팡이를 흔들어 마
법을 행할 것.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신앙으로 몰아붙이
고, 그래도 소용없다 싶으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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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하나님은 교통 경찰: 본 연구자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이미지를 첨
가하고 싶다. 바쁘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교통법규는 쉽사리 무시됨. 적발
되면, “재수없다”뇌물로 수습.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만 가
리고 무마하려는 시도. 하나님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다. 

(2) 긍정적인 God-images65)

① 하나님은 아버지(부모): 성경에 나타난 (탕자의) 아버지 비유는 하나님
의 신실함을 강조한다.

② 하나님은 내 영혼의 친구: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늘 가까
이 계시는 분이다. 우리 삶의 동반자, 길동무이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간
의 죄책감에 대한 용서를 허락하시는 분이며 천국에 이르는 여정까지의 친
구, 죽음의 공포에 대항한 승리의 비전을 주시는 분이다.

③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주이다. 또한
해방시키고 화평을 만드신 분이다.

④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고통 중에 인간과 동일시하고 함께하신 분이며
이해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 두려워할 줄 알고 그에 합당한 공경의 태도
를 보여야 하는 분. 그러나, 중벌 선언의 시간에 무죄방면을 선언한 고마운
재판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의 경
험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게 도와준다. 즉, 현재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더 큰 그림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의 일부분일 뿐이다. D. Capps는 중국의 고사성어 새옹지마를 예로 들
면서 과거의 불행과 행운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따라 다르게 느껴
질 수 있으니,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reframing of time’의 관
점에서 보면 [매사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66) 그는 아울러 미래
에 이랬으면 하는 점을 상상해 보고, 그 미래가 이뤄지기 그 전 단계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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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게 하는 식으로 우리 각자의 책임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이
런 관점이 소망에 눈뜨게 하고 삶을 유지시키며, 삶에 의미를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자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크리스천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혹시 부정적인 God-images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서 긍정적이고도 적합한
God-images로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게 도울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을 깨닫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도울수 있다. 

III. 닫는 글

심리치유사인 Richard O’Connor는“우울증의 원인이 과거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었건, 현제 뇌에 문제가 있건 간에, 치유는 부단한 의지의 행위(act

of will), 즉,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감정과 행위와 인간관계에 적용된 스
스로의 훈련(a self-discipline)을 통해서만 가능하다”67)고 말하고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우울한 사람은 겁에 질려 치유의 경험을 회피하지만 우울하게
만드는“depressed habits”(낙담된 습관들)들 버리고”68) 대안을 배워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즉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의 선택과 그에 따르는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부단한 의지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하물며, 창조세
계를 다스리고 충만할 책무가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크리스천은 삶에
서 만나는 위기인 우울증에 대해 더욱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우울증에
걸린 크리스천 역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자존감이 위축되고 다른 사
람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친밀성을 상실하여 스스로 겁에 질려 자아라는 고독
한 방에 갇혀 쓴 마음만 되씹고 있는 모습이라 하겠다. 

현대 사회에서 목회상담의 목표는 결국, 신자들의 삶과 인격에서“그리스
도의 형상이 이루”(갈 4:19)어지는 신앙의 성숙과 삶에서 신앙을 구체화하여
신앙을 북돋워주는 것이라 하겠다. 삶의 의미상실, 분노, 좌절, 고독감, 허무,

절망감을 느끼는 우울증 속에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중벌 선언의 시간에 무죄방면을 선언하시는 권위있는 인자한 재판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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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푸근한 아버지, 절망 속에 소망을 만들어 내
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은혜로운 하나님
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 보아야한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도 필요하지만, 신앙공동체 내의 주변의 구역과 목장 동료
와 친구들 사이에서 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 보아야한다. 신앙공동체의 평
신도와 사역자를 활용한 주변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과 세상과 다른 사
람을 볼 때, 자신을 우울증으로 몰아넣은 문제가 새롭게 보이고, 더 나아가
신앙공동체에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하면 극복해낼 수 있다. “우울증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로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한 F. Minirth와
P. Meier 지적이 우리 영혼에 따끔한 경종을 울려준다. 행복도 선택하기 나
름이므로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여, 혹이라도 있는 토
설치 않은 죄를 고백하며, 자신과 이웃, 신앙공동체로에 손을 내밀고 털고
일어나야 할 것을 말하며 우울증에 시달려 고생하는 크리스천에게 책임있는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
를 심하게 짓누르는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들 시간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방식의 삶을 향해 새 희망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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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healing Power of God-images in Pastoral Counseling for
Christian Depression

Kim Young Hee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Depression as flue of emotional disorder in the postmodern society affects
our whole being, body, affection, cognition, will and spirit. Here, symptoms and
causal factors of depression were examined. Inner dynamics of Christian depressed
including excessive feelings of guilt and worthlessness about themselves and of
the anger against other people, themselves and even against God, were exam-
ined. Depression may be partly in our genes, childhood experience, our way of
thinking, our brains and ways of handling emotions. 

Generally it is said that recovery from depression can only come about through
a continuous act of will, a self-discipline applied to emotions, behavior, and
relationships in the here and now. But this study dealt with the problem of the
Christian depressed with holistic approach, namely pastoral counseling approach
with spiritual dimension, since we diagnosed depression affects our whole being.
Accordingly, I took theological perspective and dealt with the contents of value
system and quality of faith of the depressed by utilizing their God-images. It is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that through the true and biblical knowledge of
God-images and experience of the goodness and therapeutic power of that God-
images, healing and recovery from depression comes about. Second hypothesis
is that if people’s God-image change, their view to themselves, other people
and world also change. Therefore, the content and role of God-images were
scrutinized.

Key words: Depression, Christian, spiritual, God-images,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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